
    
	    ‘241억 횡령’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자수…김봉현 회장 공범_슬롯 노보_krvip

    
    
	    krvip
	    vip
	    casino
    
    
        
		추천 뉴스

		티멤버십 내 맘대로 플러스 룰렛
		투자하여 온라인으로 돈을 벌다
		넌 모자를 쓰고도 돈을 벌 수 있어
		올랜도의 카지노
		테라 룰렛은
		지역 뉴스

		파라다이스 카지노 연봉
		파라다이스 카지노 영종도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
		파라오 카지노 가입 쿠폰
		파리 카지노 근처 호텔
		팜스 카지노 리조트
		퍼스트 카지노 먹튀
		퍼스트 카지노 총판
		퍼스트 카지노 쿠폰
		펄 카지노
        
        
		‘241억 횡령’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자수…김봉현 회장 공범_포커 움직임 비디오_krvip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짜고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뒤 해외에서 1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자수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재무 담당 전무이사 김 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그의 행방을 쫓던 중 김씨가 전날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경 해외로 도피해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김 씨에 대한 송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협의 중입니다.
    
앞서 김봉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5개월 동안 도피했습니다.
 
지난 1일 김 씨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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